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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모 외국계 기업이 최근 한국 내 사업 철수를 위한 폐업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공

장 진입로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막는 등 회사 업무 방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외국계 기업 측을 대리하여 업무방해행위를 주도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이러한 업무방해행위가 회사의 영업 전반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업무방해행

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은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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